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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hild-rearing practices and parenting efficacy of Marriage-Immigrant
Women. Methods: The research design was a descriptive study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6 to December 30, 2008. Marriage-immigrant women (n=186) were recruited in G Province, C Province and P
cit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SPSS 14.0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
sults: The mean score for child-rearing practices was 40.61±6.67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aring
practices by nationality, and Korean language ability. The mean score for parenting efficacy was 67.67±12.14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ing efficacy by age, nationality, marital period, age of first child and Korean language
ability.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hild-rearing practices and parenting efficacy (r=.227, p=.002).
Conclusion: In this study, marriage-immigrant women showed a moderate level of child-rearing practices and parenting
efficacy. Because child-rearing is mainly the mother’s role in the family, knowledge, attitudes to child-rearing and parent-
ing efficacy of mothers influence child-rearing practices and these then, affect children’s health. Therefore child-rearing
educational programs for marriage-immigrant women should be developed to support the mothers’ child-rearing practices
and improve parenting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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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필요성
1990년대중반이후우리나라전체결혼건수는해마다감소하
는데 반해 국제결혼은 2000년 3.7%에서 2007년 11.1%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75%를 차지하며, 2008년까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107,799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Korea Immigration Service, 2008). 
주요어 : 자녀양육, 결혼, 여성, 양육, 자기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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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자녀 수도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세 이하 인구 중 21%를, 신생아 중에
는 3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Lee, Han, Jung, &
Kim,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외국인 노동자나 단기 체류
자와는 달리 한국 사회의 일원이자, 가족건강과 자녀 양육을 책
임질 어머니이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가 제공하는 돌봄의 환
경은 매우 중요하다(Bowlby, 1982). 양육은 시간, 문화, 공간
에 따라 변화하며, 양육은 문화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아동에 대한 견해에 따
라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Lee, 1998). 이러한 자녀양육
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어머니 자신의 경
험, 교육,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배우고 학습되어진다. 즉 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는 자신의 문화와 관습의 영향을 주로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이주국)를 절충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지만, 의사소통
장애, 모국 문화에 대한 차별 등으로 자녀양육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Koniak-Griffin, Logsdon, Hines-
Martin, & Turner, 2006). 
Bigner (2005)는 자녀양육 개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문
화적 유형, 부모의 성격 유형,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 양
육효능감, 역할 모형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중에서 양육
효능감이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의
역할수행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하며, 특히 양육
효능감은 부모가 지닌 심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요인으로, 자
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양육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인
지적 변인 중 하나이다(Choi & Chung, 2001).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낮으면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거
부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녀의 양육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Ahn, 2000; Han, 2007; Leem &
Hyun, 2002). 즉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위에 대한 주
요한 지표가 되며 어머니의 양육경험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가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변수라고할 수 있다. 
국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실태조사에서도 의사소통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고, 두 번째는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특히 5세 미만의 미
취학 자녀의 경우 영유아의 건강관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
다. 이는 양육과 관련된 문화적 차이, 양육 지지체계의 부족과
함께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한 정보습득 및 의료시설 이용의 어
려움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Kim, 2006; Lee,
2007; Seol et al., 2005). 
이렇듯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어려움과
갈등을 토대로 이주여성과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양육관련 국내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의 양육태도(Hyun, 2008; Ji, 2007),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
레스(Han, 2008; Kim, Kim, & Shin, 2007), 문화적응, 사회
적 지지와 양육효능감(Han, 2007; Kim, 2008) 등 이주여성의
느끼는 양육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있을 뿐, 실제
이주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화와 관습이 다른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이들의 출산
으로 인한 다음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결혼이주여성의
양육 행위를 파악하는 것은 이들 아동이 어떻게 성장 발달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한국
사회를 예측하고 이를 위한 건강한 양육행위 교육의 기틀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구체적인 자녀 양육 행위를 알
아보고,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양육행위의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며, 그로 인한 양육효능감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여
건강한 양육행위와 이들의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구체적인 양육행위에 있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파악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행위 교
육프로그램 구성과 간호중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행위와 양육효능
감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양육행위와양육효능감을분석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에 따른 양육행위와 양육효능감을
파악한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행위와 양육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양육행위와 양육 효능감을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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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연령, 거주기간, 지
역별 할당을 통한 확률표집이 권장되나, 현재 우리나라 국제결
혼이주여성은 각 지역 출입국관리국을 통해 입국하여 전국적
인 분포와 그에 따른 인구 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
지 않을 뿐 아니라, 존재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집단과 가족집단
의 특성으로 인해 지역별로 이주여성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의 협조를 통한 편의추출방식을 채택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역 건강검진
행사, 교육행사, 문화행사에 참석한 결혼이주여성과 지역보건
소에 등록된 국제결혼이주여성으로써 1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 Tabachnick와 Fidell (2007)은 상관관계 검증을
위해서는 N≥50+8 m (N=필요한 대상자의 수, m=독립변인의
수)을 제안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양육행위와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보았으므로 독립 변인수 m은 1이며 필요한 대상자
의 수 N≥58이다. 총 190부의 수집된 자료에서 입력과정 중
자료가 불충분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186부가 최종분석 자료
로 이용되었다. 
연구도구
양육행위
어머니 양육행위 측정을 위해서 양육행위에 대한 기존 도구
에 대한 고찰(Flores, Abreu, & Tomany-Korman, 2005;
Kim, Kang, Yun, & Kwon, 2007; McLearn, Minkovitz,
Strobino, Marks, & Hou, 2006)을 통해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 건강관리, 영양, 의복, 안전, 발달, 교육에 대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예비척도를 구성하여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번역과 역번역 절차를 거쳤다. 각각의 번
역된 예비척도는 필리핀, 베트남, 중국 결혼이주여성 각각 2명
씩 총 6명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측정한 후 어휘와 문장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수정작업을 거쳤으며, 간호학 교수로 구
성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Content
Validity Index (CVI) 3.0 이하의 문항은 삭제하였고, 누락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여 문항을 수정하여
총 52문항을 구성하였다. 하위영역으로 건강관리 20문항, 영
양 8문항, 의복 6문항, 안전 5문항, 발달 7문항, 교육 6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실제 행위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대
상자가 실제 아이를 돌보면서 현재 하고 있거나 했었던 행위는
‘예’를 그렇지 않은 행위는‘아니요’, 자녀의 발달단계상 해당
되지 않아 실천여부를 알 수 없는 행위는‘해당없음’을 응답하
게 하여 추측으로부터 오는 편견의 오류를 배제하였다. 올바른
양육행위인 경우 1점을 그렇지 않은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
는 0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52점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올바른 양육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본연구에서도구의전체신뢰도계수Kuder-Richard-
son 20은 .86이었다. 
양육 효능감
양육효능감을측정하기위하여사용한도구는Choi과Chung
(2001)의‘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38문항을 바탕으로 요인
부하량 .50 이하의 문항을 모두 제외시키고 Lee (2004)가 재구
성한 18문항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Lee (2004)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이 쉽게
답변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한 것으로, 하위영역은 일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능력으로 총 5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
는 5점에 해당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학 교수 2인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으
며, 본 연구에서신뢰도 Cronbach’s a=.92로 나타났다.
자료수집방법및절차
자료수집은2008년5월16일부터12월30일까지3단계로나
누어 실시하였다. 1단계는 G도에서 실시한 결혼이주여성가족
지원행사에연구자들이양육상담을위한부스를설치하고건강
검진과1:1 양육상담을실시하면서연구의목적을설명하고서면
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면담법을 통해 설문지를 작
성하였다. 2단계는 G도 간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 건강검진 및 건강교육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
적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연구자가 1:1
면담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3단계는 각시도 보건소에 등
록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방문간호사 3
인을 훈련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게하고 서면으로 연구참여
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1:1 면담법과 자가 작성법을 통해 설문
지를 작성하였다. 한국어 읽기와 쓰기가 어려운 대상자는 자신
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자료 수
집 과정 중 대상자가 중단하기를 원하는 경우 중단하였으며, 설
문내용은연구자료로만사용되며익명이보장됨을강조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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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양육관련 특성은 기술통계
방법으로 제시하였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양육행위와 양육
효능감은 t-test, ANOVA 분석 후, 통계적으로 유효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하였다. 양육행위와
양육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하부영역별로 Pearson Correla-
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결혼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 이주 정착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로 총 1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자의 평균연령은 29.7세였으며,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81명
(43.5%), 필리핀이 32명(17.2%), 중국이 28명(15.1%), 기타 일
본, 캄보디아, 태국이 45명(24.2%)이었다. 결혼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에 있는 여성이 130명(69.9%)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4.7년이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은 72명(38.7%)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 수는 1명이 120명(64.5%)으로 가장 많았다.
첫 자녀의 나이는 1-12개월이 56명(30.1%), 13-36개월이 50명
(26.9%)으로, 36개월 미만이 대상자가 106명(57%)으로 과반수
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상자 중 113명(60.8%)은 결혼 전 양육
경험이 없었으며. 양육교육경험은 122명(60.8%)이 없다고 응
답하였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별로 스스로가 생각하
는 한국어 실력은 최하 1점, 최대 5점으로 측정하였는데, 1-10
점이 42명(22.6%), 11-14점이 88명(47.3%)으로 가장 많았고,
15-20점은 56명(30.1%)이었다. 각 영역별 평균은 듣기가 3.23
±0.99점, 말하기가 3.04±0.97, 읽기는 3.13±0.97, 쓰기는
2.89±0.99점으로 듣기와 읽기 보다는 말하기와 쓰기가 다소
부족하다고생각하고 있었다(Table 1).
대상자의양육행위와양육효능감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행위의 평균점수는 40.6±6.7점이었
다. 하부요소에 따라 살펴보면, 건강관리가 긍정적인 양육행위
실천율이 8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안전에 대한 실천율이
80.2%, 영양이 77.1%, 발달이 76.7%, 교육이 73.3%, 의복이
63.5% 순이었다. 대상자의 양육효능감은 평균점수가 67.67±
12.14점이었으며. 하부요소 중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 15점
중 12.14±2.0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의사소통(11.53±
2.46점), 훈육(11.53±2.31점)이었으며, 일반적인 양육능력에
대한 효능감은 30점 중 22.06±4.31점으로 나타났으며, 학습
지도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15점 중 10.41±2.51점으로 다른
능력에 비해 낮았다(Table 2). 
양육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관련 행위에서
‘아동의질병발생시병원이나보건소에서진찰받는다(98.4%)’,
‘예방접종을 정해진 시기에 한다(93%)’등은 실천율이 높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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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or Mean % or SD
Age (yr) 20-24 yr 64 34.4
25-30 yr 46 24.7
≥31 yr 76 40.9
Nation Vietnam 81 43.5
Philippine 32 17.2
China 28 15.1
Others (Japan, Cambodia, 45 24.2
Thailand)
Marital period 1-5 130 69.9
(yr) 6-10 36 19.4
≥11 20 10.8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7 14.5
Middle school 41 22.0
High school 72 38.7
Collage or university 46 24.7
Children 1 120 64.5
2 46 24.7
≥3 20 10.7
Age of first child 1-12 M 56 30.1
13-36 M 50 26.9
37 M-7 yr 36 19.4
≥8 yr 40 23.7
Experience of Yes 73 39.2
parenting No 113 60.8
Experience of Yes 64 34.4 
parenting  No 122 65.6
education
Korean language  2-10 42 22.6
ability 11-14 88 47.3
15-20 56 30.1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rriage-Immigrant Women (N=186)
Domain Items Mean SD
% of positive 
responses
Health 20 16.85 2.75 84.6
Nutrition 8 6.17 1.68 77.1
Clothing 6 3.81 0.95 63.5
Safety 5 4.01 1.30 80.2
Development 7 5.37 1.72 76.7
Education 6 4.40 1.53 73.3
Total child rearing practices 52 40.61 6.67 78.1
General 6 22.06 4.31 -
Health 3 12.14 2.09 -
Communication 3 11.53 2.46 -
Learning guide 3 10.41 2.51 -
Moral training 3 11.53 2.31 -
Total parenting efficacy 18 67.67 12.14 -
Table 2. Child Rearing Practices and Parenting Self-Efficacy
(N=186)
면, ‘사탕이나 탄산음료를 먹이지 않는다(55.9%)’, ‘하루 3회
치아와 잇몸을 닦인다(54.8%)’, ‘정기적으로 치아를 살피고 필
요시 치과에 간다(59.1%)’와 같이 치아건강에 대한 실천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었다. 또한‘배를 따뜻하게 해준다(81.7%)’,
‘복통이나 몸의 통증 시 손으로 문질러준다(81.2%)’와 같은 우
리나라 전통적인 양육행위에 대한 실천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았으며.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아이가 손을 씻도록 한다
(81.2%)’, ‘아이이부자리는정기적으로햇볕에말린다(81.2%)’,
‘상처가 나면 소독한다(84.4%)’등의 예방위생에 관한 실천율
도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영양관련
양육행위에 관한 문항을 살펴보면, ‘인스턴트 식품을 먹이지
않는다(51.1%)’가 실천율이 가장 낮았으며, ‘이유식을 만들어
먹인다/먹였다(75.8%)’도 대상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었으
며, ‘과일이나 야채를 챙겨서 먹인다(87.6%)’로 영양관련 문항
중 가장 실천율이 높았다. 의복에 대한 행위는‘1회용 기저귀를
사용’에‘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6.1%였으며, 면제품 의
복과 활동이 편한 의복 선택에 대한 실천율 각각 91.4%, 97.8%
로높았으나, ‘계절에따른아동의복결정이어렵다’에‘아니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7명(41.4%)으로 낮았다. 안전에 대한
실천율 중 가장 낮았던 문항은‘부엌 싱크대나 서랍을 열지 못
하도록 잠가 둔다(66.7%)’와‘아이를 안고 차의 조수석에 타지
않는다(69.4%)’로 생활안전에 대한 실천율이 낮았다. 아동의 발
달증진을 위한 양육행위 실천율 중 가장 낮았던 문항은‘아이
가 TV나 라디오를 하루 2시간 이상 보지 않도록 한다(61.3%)’
였으며, ‘매일 아이에게 책을 읽어 준다(69.9%)’도 낮았다. 교
육은 의복 다음으로 실천율이 낮았던 영역으로 문항 중‘자국
어로 언어 훈련을 한다(59.7%)’와‘자녀의 학교 수업 준비를
도와줄 수 있다(62.4%)’가 가장 낮았다(Table 3). 
대상자의특성에따른양육행위와양육효능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행위를 살펴본 결과 출신
국가(F=4.443, p=.005)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베트남과 기타(캄보디아, 태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보다 양육행위 실천율이 낮았으며, 스스로 생각하
는 한국어 실력에 따라 양육행위(F=5.782, p=.004)와 양육효
능감(F=4.199, p=.016) 모두 차이가 있었다. 한국어 실력이 높
다고 생각하는 군은 실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군보다 양육행위
와양육효능감이더높게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은나이(F=6.395,
p=.002), 출신국가(F=2.951, p=.034), 결혼기간(F=5.223, p=
.006), 첫 아이 연령(F=2.840, p=.039)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나이는 20-24세군이 31세 이상군보다 효
능감 점수가 높았으며. 출신국은 베트남여성이 기타 국가 여성
들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결혼기간은 1-5년인 여성이 6-10년
된 여성보다 양육효능감이 높았으며, 첫 아이 연령에 13개월에
서 36개월인 여성이 8세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보다 양육효능
감이 높았다(Table 4). 
대상자의양육행위와양육효능감과의상관관계
대상자의 양육행위와 양육효능감과의 상관관계(r=.227, p=
.002)를 분석한 결과 하나 이상의 하부요인들과도 유의한 상관
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효능감 중 일반적인 양
육능력은 양육행위 중 발달과 상관관계(r=.162, p=.028)가 있
었으며,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은 건강(r=.156, p=.033), 영양
(r=.195, p=.008), 안전(r=.163, p=.039), 발달(r=.166, p=.024),
교육(r=.163, p=.026)과 의사소통 능력은 의복을 제외한 모든
행동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학습지도 능력은 영양(r=.183,
p=.012), 발달(r=.218, p=.003)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훈육능력은건강(r=.211, p=.004), 발달(r=.163, p=.026)
과 상관관계가있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양육행위 점수는 52점 중
평균 40.6±6.7점으로, 긍정적인 양육행위 실천율은 78.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Jeong (2009)이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
로 안전, 정서적 지지, 활동과 휴식, 질병예방, 의복착용, 영양,
청결과위생영역별로영유아건강증진행위를조사한결과80%
의 실천율을 보이는 것과 값이 비슷했으며, 우울증상이 있는 어
머니의 안전, 발달, 교육 영역의 양육행위 실천율 69.1% (Mc-
Learn et al., 2006) 보다는 높았고, Flores 등(2005)의 인종
별 양육행위 결과 79.8%와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국
제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양육행위 실천율은 다른 어머니들
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문항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어머니를 대상으
로 한 Jeong (2009)의 연구에서는 의복착용 영역이 가장 높았
으나, 결혼이주여성은 의복영역이 가장 낮았다. 이는 인간은
개인 안에 내재된 요인들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 싼 환경에 영향
을 받는 존재이며, 성인인 경우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전통을
지키려는 성향을 띄기 때문에(Tseng & Fuglini, 2000), 우리
나라와는 기후조건이 다른 지역(베트남, 필리핀)에서 온 경우가
많은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4계절이 있어 변화하는 기후
조건에 따라 아동의 옷을 바꿔 입히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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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또한 경제권이 있는 한국어머니들에
비해경제권을가지지못하는대부분의이주여성어머니들은아
이옷을스스로구입할수없기때문에나타난결과로사료된다.
질병예방영역이 높았던 반면, 청결위행영역, 치아관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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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item. 
Item n (%)
Health Keep tummy warm 152 (81.7)
Keep child away from person with infectious condition 174 (93.5)
Try to keep child away from cigarette smoke 173 (93.0)
When in pain, rub tummy or body part with palm 151 (81.2)
Cleanse & disinfect any wounds 157 (84.4)
When sick, take child to hospital or health center 183 (98.4)
Make sure child gets appropriate immunizations 173 (93.0)
When I return home I wash my hands 165 (88.7)
When we return home I wash my child’s hands 151 (81.2)
I wash my hands before meals 174 (93.5)
I wash my child’s hands before meals 164 (88.2)
I ventilate/air out the room once a day 173 (93.0)
I air out/dry my child’s mattress in the sun regularly 151 (81.2)
I clean/sanitize my child’s bottle after each feeding 155 (83.3)
I cut my finger nails at least once a week 178 (95.7)
I wash my child’s body at least once a day 167 (89.8)
I change my child’s clothes at least once a day 178 (95.7)
I do not feed my child candy or soda 104 (55.9)
I brush my child’s teeth 3 times a day 102 (54.8)
I check my child’s teeth and take him/her to the dentist regularly 110 (59.1)
Nutrition I breastfed my child/I am breast feeding 145 (78.0)
I make sure my child eats three meals a day 162 (87.1)
I make sure my child eats fruits and vegetables 163 (87.6)
I make my child eat a variety of foods 150 (80.6)
I do not give my child instant foods 95 (51.1)
When my child was learning to eat solid foods I fed my child food prepared at home 141 (75.8)
I increase the amount of milk according to my child’s need 150 (80.6)
I do not feed my child too quickly 142 (76.3)
Clothing I use disposable diapers* 30 (16.1)
I dress my child in soft cotton clothes 170 (91.4)
I dress my child in comfortable clothes 182 (97.8)
I buy my child’s clothes myself 144 (77.4)
It’s difficult to decide on what kind of clothes my child needs according to the changing seasons* 77 (41.4)
I dress my child in clothes from relatives or friends 106 (57.0)
Safety I do not sit in the front seat holding my child 129 (69.4)
I tell my child not to put metal items in the electric outlet 163 (87.6)
I lock kitchen cabinets so my child cannot open them 124 (66.7)
I do not put dangerous items such as a hot stove, hot kettle, or knives near my child 168 (90.3)
I advise my child of dangerous things or places 161 (86.6)
Development I encourage my child to play actively 152 (81.7)
I did/do physical exploration activities with my child such as making & opening fists and shaking head sideways 150 (80.6)
I talk to my child daily while working at home 154 (82.8)
I play with my child every day 157 (84.4)
I read to my child every day (in Korean or mother tongue) 130 (69.9)
I limit watching TV or videos to less than 2 hours a day 114 (61.3)
I follow at least 3 routines (eating meals at same time, going to bed at same time, regular nap times, etc.) 142 (76.3)
Education I teach my child Korean words, such as Umma, Appa, Mamma, etc. 165 (88.7)
I teach my child words in my mother tongue 111 (59.7)
I have plans to teach my child Korean 144 (77.4)
I have plans to teach my child my mother tongue 139 (74.7)
I am/will send my child to kindergarten or childcare center 142 (76.3)
I can help my child prepare for school/do homework 116 (62.4)
Table 3. Child Rearing Practices (N=186)
의 실천도는 낮았던 Jeong (2009)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도 건강관련영역 중“예방접종 실천”과“아이가 아프면 병원이
나 보건소에서 진찰을 받는다”에 대한 문항은 실천율이 매우
높았으나, 위생청결관련 문항과 치아관리문항의 실천율은 낮
았다. “한번 사용한 우유병은 깨끗이 소독한다”, “외출 후 아이
손 닦기”, “하루 3회 이 닦기”는 실천율이 다른 문항에 비해 현
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이
결혼이주여성 양육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배를 따뜻하게 해준다”, “복통이나 몸의 통증 시 손으로 문질
러 준다”와 같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양육행위에 대한 실천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았는데,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양육행위는 타문화권에서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므
로, 우리문화에대한이해도를높일수있는방안도모색해야할
것이다. 안전영역에서 국외연구에서“항상 카시트를 사용한다”
가 94.6%인데(McLearn et al., 2006) 비해 본 연구대상자들은
“아이를 안고 차의 조수석에 타지 않는다”의 실천율이 69.4%
로 매우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는 자동차 어린이용 좌석 사용이
법으로 규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국가
의 실천율보다는 낮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교통사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발
달영역에서 가장 실천율이 낮은“하루 2시간 이상의 TV시청을
하지 않는다”의 실천율은 61.3%로 McLearn 등(2006)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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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Health
Commu-
nication
Learning
guide
Moral
training
Parenting
efficacy
Child rearing r=.157 r=.225 r=.261 r=.187 r=.215 r=.227
practices p=.032 p=.002 p<.001 p=.011 p=.003 p=.002
Health r=.113 r=.156 r=.185 r=.132 r=.211 r=.172
p=.124 p=.033 p=.012 p=.072 p=.004 p=.019
Nutrition r=.118 r=.195 r=.189 r=.183 r=.139 r=.178
p=.108 p=.008 p=.010 p=.012 p=.058 p=.015
Clothing r=.011 r=-.006 r=.078 r=-.040 r=.013 r=.013
p=.885 p=.938 p=.291 p=.586 p=.856 p=.862
Safety r=.028 r=.163 r=.152 r=.059 r=.100 r=.100
p=.704 p=.026 p=.039 p=.423 p=.175 p=.174
Development r=.162 r=.166 r=.231 r=.218 r=.163 r=.209
p=.028 p=.024 p=.002 p=.003 p=.026 p=.004
Education r=.141 r=.163 r=.165 r=.106 r=.132 r=.159
p=.056 p=.026 p=.024 p=.151 p=.073 p=.031
Table 5. Correlation of Child Rearing Practices and Parenting Effi-
cacy
Child rearing practices  Parenting efficacy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Age (yr) 20-24 yra 39.81±6.94 0.975 .379 71.81±9.29 6.395 .002 a>c
25-30 yrb 41.60±5.67 66.67±14.27
≥31 yrc 40.67±6.09 64.78±12.04
Nation Vietnama 39.57±6.14 4.443 .005 c>a,d 69.59±11.65 2.951 .034 a>d
Philippineb 41.16±7.07 66.22±16.11
Chinac 44.50±4.61 70.80±9.82
Othersd 39.66±7.59 63.67±10.02
Marital period (yr) 1-5a 40.83±6.72 0.257 .774 69.43±11.14 5.223 .006 a>b
6-10b 40.08±6.75 62.44±11.80
≥11c 40.05±6.49 65.60±16.04
Education Elementary schoola 40.89±4.68 0.414 .743 71.63±8.07 1.411 .241
Middle schoolb 39.90±7.75 66.32±11.65
High schoolc 40.39±6.99 67.96±11.51
Collage or universityd 41.41±6.21 66.09±14.93
Children 1 40.85±6.63 0.223 .800 68.17±12.36 1.458 .235
2 40.20±7.12 68.26±12.75
≥3 40.10±6.07 60.78±8.40
Age of first child 1-12 Ma 40.00±7.40 0.745 .526 68.18±11.85 2.840 .039 b>d
13-36 Mb 41.80±4.99 71.20±10.53
37 M-7 yrc 40.31±7.13 66.00±12.09
≥8 yrd 40.27±7.04 64.36±13.43
Experience of parenting Yes 40.97±6.76 0.599 .705 70.34±11.65 2.449 .964
None 40.37±6.63 65.94±12.17
Experience of Yes 41.13±7.04 0.765 .874 67.28±13.22 0.313 .340
parenting education None 40.34±6.49 67.87±11.58
Korean language ability 2-10a 37.86±8.03 5.782 .004 c>a 63.36±11.95 4.199 .016 c>a
11-14b 40.82±6.58 68.01±10.08
15-20c 42.34±4.93 70.35±14.37
Table 4. Child Rearing Practices and Parenting Effic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86)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대상자의 실천율 64.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lores
등(2005)의 흑인 가정 아동의 평균 TV 시청시간 2.4시간과 비
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매일 책 읽어 주기”
실천율도 69.9%로 낮았는데, 외국의 경우 68.5%, 61.3%보다
는높아아동발달에대한관심이높았으며, “정해진생활습관을
3가지 이상 따른다”의 실천율이 76.3%로 나타난 반면, 외국의
경우 64.4%로 본 연구 대상자들에 비해 낮아 본 연구대상자들
이좀더엄격한양육태도를가지고있는것으로분석할수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 중 하위영역에서는 학습지
도 능력과 전반적인 양육능력이 낮았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양육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이 낮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Lee, 2004)와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이주여성보다 첫 아이가 8세 이상 학령
기 아동인, 나이가 많고 결혼기간이 긴 이주여성에게서 양육효
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Kim (2005)의 유아기 자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간에는 차이
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지만, Seol 등(2005)은 5세
이상 자녀를 둔 이주여성은 자녀의 양육보다는 교육에 대한 요
구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국제결혼이주여성
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가 취학아동일 경우 학습지
도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되고, 어머니로서의 능력이나 지식,
행동을 측정하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효능감도 낮아진다고 보
여진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행위와 양육효능감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모가 양육효능감을 갖게 되면 아동
의 발달과 부모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되며
(DesJardin, 2003),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상황에 따라 보다
적절하고 융통성 있는 일관된 양육,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인
다는 연구결과(Jeong, 2009; Mondell & Tyler, 1981; Moon,
2005)와 일치한다. 따라서 영유아기 양육뿐만 아니라 초등학
생의 학습지도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구체적인 양육행위의 특성과
양육효능감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양육행위 6개
영역 중 가장 실천율이 낮았던 영역은 의복이었고, 그 다음 교
육과 발달 순이었으며, 출신국가와 한국어 실력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중심으로
기후환경 및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의복, 교육, 발달 영역의
교육적 강화가 필요하겠다. 양육효능감 5개 영역 중에서는 학
습지도능력이가장 낮았고, 그 다음 의사소통과 훈육 순으로 나
타났다. 양육효능감은 출신국가, 나이, 결혼기간, 첫아이 연령,
한국어 실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 자녀가
초등학생 이상이고, 한국어 실력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학습지
도능력 및 훈육,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따른 양육효능감이 낮으
므로 영유아 양육교육프로그램 외에도 학령기 자녀를 둔 국제
결혼이주여성을위한 교육프로그램이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1세부터 13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의 자녀를 둔 다
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양육행위를
파악하고 양육효능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첫째, 국가별 양육행위에 대한 질적
연구와 둘째, 국제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 간의 양육행위 비
교연구를추후연구로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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